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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GS칼텍스 여수공장 소송 검토
여수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신도심에 피해 … 오염측정망 데이터화

전남 순천시가 인근에 위치한 여수 국가산업단지로 인해 대기환경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수 산업단지 주

요기업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시에서 15-20㎞ 가량 떨어져 있는 여수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순천까지 날아

들어 거리적으로 가까운 신도심 지역의 대기환경이 구도심과 비교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6월 신도심 연향동 시립도서관 옥상에 대기오염망을 설치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

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수치를 측정해 구도심인 장천동 시청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에서 측정한 대기오염 수치와 비교하고 있다.

순천시 고위관계자는 “육안 등 사람이 느끼기에 신도심의 대기환경이 구도심에 비해 좋지 않다”며 “2곳의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한 수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여수 산업단지로 인한 대기환경 피해 사례를 전면 

조사한 후 여수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규모가 가장 큰 GS칼텍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정에서 대기오염 피해 사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3-5곳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순천시 고위 관계자는 “순천은 여수 산업단지가 조성된 1960년대 후반부터 대기오염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아왔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여수 산업단지에 입주한 대기업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도록 시민의 합의를 거쳐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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